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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가이도 대학은?

홋가이도 대학(Hokkaido University)은 일본 최초의 근대적 대학으로 1876년에

삿포로농업학교(1876-1907년)에서 출발하여 홋가이도 제국대학(1918-1947)을 거

쳐, 국립학교 설치법에 따라 홋가이도 대학으로 전환된 이후(1947-2004), 2004년부

터 현재까지 국립대학법인으로 발전한 오랜 역사를 가진 대학이다. 홋가이도 대학

은 프런티어 정신과 국제성 함양, 전인교육 및 실학 중시라는 교육 연구의 기본 이

념을 토대로 많은 실적을 쌓아온 대학원에 중점을 둔 기간종합대학이다. 이러한 노

력의 결과로 2010년 Suzuki Akira 명예교수가 화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하는 결

실을 이루었다. 홋가이도 대학이 교육 목표로 추구하는 실학 중시 이념과 함께 현실

세계와 일체화된 보편적 진리는 홋가이도 특성을 살린 학문의 창조를 추구하는 기

본 토대가 되며 특히 대학원에서는 고도의 전문가와 직업인 양성, 사회인 교육의 확

대를 교육 목표로 삼고 있다. 이와 함께 연구 성과를 이루기 위하여 산학간의 연계

협력을 확대하여 연구 결과를 홋가이도에 환원할 뿐 아니라 나아가 일본과 세계로

환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서울대학과 홋가이도 대학 간의 학술 교류 및 의미

홋가이도 대학과 서울대학교 간의 국제 협력 교류는 1998년부터 시작되어서 올해

로 13번째를 맞는다. 올해는‘The Function of Higher Education in the 21st Centry’

라는 주제로 다10개의 분과에서 학술 교류가 이루어져왔다.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

발센터(CTL: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SNU)와 홋가이도 대학의 고등교육

혁신원(IAHE: Institution for the Advanced of Higher Education, HU)은 2006년부터

학술교류가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나 고등교육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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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교육 강화와 교수-학습 질 향상을 목표로 대학교육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기

관으로, 교수학습에 관한 연구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하여 두 기관 간의 학술 교류는 교육과 학습에 관한

이슈들을 논의하고 각 대학의 문제점과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가 된다. 두 기관의 상호

협력은 각 대학이 갖고 있는 교육의 문제와 현황, 비젼을 공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각 기관의 활동 현황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쳤으나 점차 서로의 교육 현안에

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고, 각 기관에서 수행하는 교육 지원 사업을 벤치마

킹하면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2009년에‘대학에서의 Learning’이,

2010년 올해는‘Learner Support for New Generation’이 주제로 다루어졌다. 

최근 한국 대학에서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서 학생들을 더욱 잘 가르칠 수

있는 방안과 글로벌 시대에 각 대학의 학생들을 시대가 요구하는 글로벌 인재로 양성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이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맥

락에서 서울대학의 CTL이나 홋가이도 대학의 IAHE 기관이 예전보다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본 학술대회의 주제는‘Learner Support for New Generation’로 각 기관에서 수행하

고 있는 학습 지원의 활동을 소개하였다. 서울대학 CTL에서는 교육지원부의 민혜리 연

구교수가 교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에 관하여 발표하였고, 학습지원부의 이희

원 연구교수는 최근 서울대학의 학습지원시스템의 현황과 발전 방안에 관한 주제 발표

를 하였다. 또한 글쓰기 교실의 이수형 연구교수는 서울대학에서 수행하는 학문적 글쓰

기 지원의 현황과 과제에 관하여 발표하였고, 이러닝지원부의 이혜정 연구교수는

Team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통하여 얻은 학습 경험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홋가이도 대학의 IAHE에서는 Kunimasa Yamada 교수가 홋가이도 대학에 새롭게 도

입되는 입학 시스템을 소개하였고, 학생 관리를 위하여 도입된 학사지도 센터

(Academic Support Center)의 활동 현황을 발표하였다. 또한 본 심포지엄의 좌장을 맡

은 Toshiyuki Hosokawa 교수는 멘토링을 통한 학생들 간의 상호 협력 시스템에 관하여

소개하였다. 홋가이도 대학은 최근 1학년 교육에 보다 초점을 두고, 이들이 학과의 선

택에 자율성을 갖도록 지원함으로써 폭넓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

울이고 있었으며 학생들의 학업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소개하였다.

두 기관은 모두 대학 내에서 교육 강화와 교수-학습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기관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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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오늘의 교류는 각 대학의 교육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다. 앞으로는

이 학술교류가 두 대학 간의 학술교류를 뛰어넘어서, 양국 간의 대학교육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양 대학의 교수-학습 지원에 있어서 미래지향적 방향

과 다양한 실천 전략 탐색에 중요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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